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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초음파 교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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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vitalize the Abdominal Ultrasonograph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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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inal ultrasound examinations are performed by many gastroenterologists in clinical practice, but abdominal ultrasound educa-
tion has not been included in internal medicine resident or gastroenterology fellowship training courses. Abdominal ultrasound educa-
tion was establish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resident training program in 2017, and since then interest in ultrasound has increased. 
An educational accreditation system for trainers of ultrasonography in the internal medicine field was developed in 2018, but ac-
credited ultrasound trainers and equipment and space for ultrasound education are lacking. This article describes how to revitalize 
ultrasound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 and fellowship training. (Korean J Gastroenterol 2019;73: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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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역의 주파수는 20-20,000 Hz 

사이인데, 초음파는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주기적인 음압

을 일컫는다.1 초음파는 인체를 구성하는 공기, 액체, 고체 등 

내부 조직의 물리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에서 반사되거나 투과되면서 진폭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이용하여 의학 분야에서는 주로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부 영역에서는 3-5 MHz의 주파수가 

주로 이용된다.1 최근 내과 전공의 필수 수련 내용에 주요 장

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었고,2,3 소화기내과 영역의 

경우 수련 기간을 통하여 복부 초음파의 원리와 검사 및 적응

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간, 담관, 췌장의 초음파 

영상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및 초음파 소견을 환자에게 설명

하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3 실제 진료 현장에서 흔

히 접하게 되는 복통과 간기능 이상의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

를 통하여 약 65%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소견을 발

견할 수 있었고,4 영국 소화기내과 수련의들의 77% 정도가 복

부 초음파 검사 수련을 원한다고 한다.5 미국의 경우 비록 일

부이기는 하지만 의과대학 교과 과정 내에 해부학과 신체 검

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복부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

다.6  최근에는 복수천자 혹은 카테터 삽입과 같은 시술 시에

도 안전을 위하여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내과 의사의 복부 초음파 실력

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복부 초음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8년 이후 시행 중인 복

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자격 요건과 향후 복부 초음파 교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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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론

1.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자격 요건

2017년에 1년차로 선발된 내과 전공의부터는 전공의 수련

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련 과정에 초음파 수련이 포함되었

다. 내과 전공의는 수련 과정 중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

선, 골관절 등)에 필수적으로 50건 이상 참여해야 하기 때문

에,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내

과 전공의 초음파 교육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

하여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복부 초음파의 

지도인증의 기준은 1) 최근 5년 이내에 200건 이상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2) 최근 5년간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담도학회 또는 대한임상

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복부 초음파 지도 관련 교육에서 

9평점 이상의 교육 평점을 취득해야 하며, 3) 최근 5년간 대한

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담도학회 또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좌장 경험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복부 초음파 지도인

증의에 대해서는 대한내과학회에서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

학회, 대한췌담도학회를 인증기관으로 승인하고 세 학회가 공

동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79명(대한

소화기학회 24명, 대한간학회 55명)의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

의를 인증하였고, 2018년 하반기에는 39명(대한소화기학회 

8명, 대한간학회 20명, 대한췌담도학회 11명)의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를 인증하였다. 현재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교육인증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

한내과학회 및 소화기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2.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각 의료기

관에서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내과 

전공의에 대한 복부 초음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초음파 지도인증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

계를 만들어 전공의 수련병원당 적어도 1명 이상의 초음파 

지도인증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음파 지도인증의

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 교육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도인증의가 안정적으로 내과 전공

의에 대하여 초음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도인증의 확

보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장비 구비, 초음파 검

사를 위한 공간 확보, 초음파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전공의 법이 적용되면서 전공의의 근무 시간

이 주당 80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초음파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장비의 구입 및 공

간 확보 등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기관은 지도인증의를 확보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연관 학회 차원에서도 

지도인증의 확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수련병원이 초음

파 지도인증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센티

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도인증의로서 전공의에게 초음파 

교육을 하는 업무는 진료 및 연구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이기 때문에 지도인증의에게 부과되는 업무의 양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의 교육 업무는 사명

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도인증의 개인에게

도 적절한 보상 및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도인증의의 신규 취

득이나 갱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복부 초음파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능숙히 시행하는 지도인증의를 갖추고, 이러한 지도

전문의가 준비된 공간과 장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며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각 병원에서 교육 프로

그램을 갖추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므

로 가장 먼저 양질의 지도인증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3. 교육 강좌의 확대 및 기관 간 협업

내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필요한 초음파 참여 횟수는 복

부, 갑상선, 골관절 분야에서 50건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 내

과 수련병원의 80% 이상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기에 도달한 초음파 지

도전문의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초음파 지도인증의가 충

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대한내과학회에서 사전 승인한 실습을 

포함한 3시간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 참여 17건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

췌담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을 개설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내과학

회에서 승인한 초음파 교육은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임에도 불구

하고 전문의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전공의

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고 초음파 교육의 지역 편중

이 심하여 전국의 전공의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기

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고, 초음파 교육 등록 시 전공의에

게 우선 순위를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초음파 

지도전문의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초음파 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거점 대학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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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연계하여 초음파 교육을 제공한다면 지방의 전공의에

게도 초음파 교육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소화기 연관 학회 

이외의 타 학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

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012년 

창립 대회부터 매년 2회씩 초음파 실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대한간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도 대한

임상초음파학회와 양해각서를 맺고 초음파 연수 평점을 공동

으로 인증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도 초음파 지도인증의 

자격 요건에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평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

라서,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서로 평점을 인

정하는 양해각서를 맺는다면 전공의 및 전임의가 초음파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임상초

음파학회에서 계획 중인 복부 초음파 교육 평점 위탁 프로그

램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초음파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거

점병원에서 3시간 이상의 초음파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내과학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한임

상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인증의가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받은 전공의는 17건의 초음파 참여로 인정을 받는 프

로그램이다. 실제로 2018년 11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중앙

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전공의 초음파 연수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초음파 검사의 상당수를 내과 전문

의가 수행하고 있으며, 일차 및 이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도 

복부 초음파 검사 경험도 있고 자격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내과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실을 내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련병원에서는 진료 협력 관계에 있는 

일차 및 이차 의료기관의 내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교육을 제

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의 인증 학회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담도학회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복

부 초음파 교육은 상복부 초음파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실

제 임상에서는 충수돌기염의 진단과 같은 하복부 초음파의 수

요도 있고, 실제 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도 예정되어 있어 하

복부 초음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복부 초음파 교

육 프로그램에서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다양

한 소화기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필요성 외에도 초음파 교육에 대

한 요구도는 소화기 전임의에서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내과에서 초음파를 직접 하는 전임의 수련병원이 적고 초음파 

지도인증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시경 교육에 비하여 전임의

에게 초음파 교육의 기회가 적다. 따라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의 교육을 고려한다면 지도인증의를 충분히 양성해야 

하며, 전공의의 초음파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임의의 교육 목

표를 설정하여 소화기 전임의도 충분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인체 모형(phantom) 및 동영상 활용

초음파는 매우 안전하고 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가 처음부터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기에

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부의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는 인체 모형을 사용하여 복부 초음파의 기술을 먼저 습득

한다면 초보자도 초음파 술기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환자에 

적용할 때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인체 모형을 사용

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일본 연구에서 인체 모형

을 사용한 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초기(4개월 이내)에는 초음

파 시행 시간이 길었지만 인체 모형을 사용할 경우 초음파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8개월에는 대조군과 비슷한 초음파 

능력을 갖추었다.7 또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간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복부 초음파 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다면 초심자도 손쉽게 초음파 교육에 입문할 수 있다.

결    론

내과 전공의 수련 핵심 역량에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면서 

초음파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양질

의 복부 초음파 지도인증의를 확보하여 전공의 및 전임의 초

음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도인증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학회 차원의 규정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지도인증의가 부족

하기 때문에, 소화기 연관 학회에서 개최하는 초음파 실기 교

육을 적극 활용하고, 수련 교육기관 간 혹은 연관 학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초음파 교육 기회를 넓힌다면 전공의 및 

전임의가 쉽게 초음파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모형과 동영상 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회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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